
 ○ 아트센터인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<마티네콘서트>와 <토요스테이지>가 
2021년, 새로운 주제로 시리즈를 시작한다. 두 공연은 클래식을 더 재미있
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해설음악회로 매회 특별한 게스트를 초청하여 
깊이 있는 연주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. 

 ○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<마티네 콘서트>의 2021년 시즌은 피아니스트 
김정원의 연주와 진행으로 펼쳐진다. 중세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남독일의 
‘낭만가도(Romantik Strasse)’에서 영감을 받은 이 공연은 여행이 너무나 
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에 독일, 프랑스, 러시아, 남미의 음악을 
통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. 

 ○ 세부 일정으로는 △4월 21일 △6월 30일 △8월 25일 △10월 27일로 매 
수요일 오전 11시에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연되며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, 
테너 김세일, 반도네온 고상지,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, 피아니스트 일리
야 라쉬코프스키 등이 게스트로 참여한다. 시리즈의 오프닝은 ‘아름다운 시
절: 벨 에포크’를 주제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, 생상의 백조와 죽음의 무도 
등 프랑스 음악을 선보인다. 

보도분류   브리핑(   ) 보도자료 제공( ✔ )
보도일시 2021. 2. 24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작 성 과 아트센터인천운영과

담    당   과장 홍두호, 공연기획팀장 박지연, 홍보담당 김정임(032-453-7193)

아트센터인천 대표 시리즈 공연 두 편, 
<마티네 콘서트>와 <토요스테이지>, 4월부터 시작

 음악을 통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<마티네 콘서트: 김정원의 낭만가도>

‘브람스’를 주제로 펼쳐지는 <토요스테이지: 브람스를 좋아하세요?>



 ○ 아트센터인천의 또 하나의 대표 시리즈인 <토요스테이지>는 올해 브람스를 
주제로 펼쳐진다. 한 작곡가의 음악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가의 이야기를 
엮어가며 다양한 연주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공연은 3년째 이어지는 지
휘자 최수열과 김성현 기자의 유쾌한 호흡과 깊이 있는 해설로 더욱 큰 인
기를 얻고 있다. 

 ○ 세부 일정으로는 △4월 24일 △6월 26일 △8월 21일 △10월 23일 △12월 
11일 매 토요일 오후 3시에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공연된다. 인천시립교향
악단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,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, 국내 
클래식 음악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부터 중견 연주자까지 국내 최고의 
독주자들이 매회 협연자로 나선다.  

 ○ 시리즈의 첫 무대는 독보적인 커리어로 음악세계를 쌓아나가는 젊은 두 음
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과 첼리스트 심준호가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
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으로 1부를 꾸미고, 2부에서
는 브람스 교향곡 3번을 선보인다. 

 ○ 티켓예매는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(www.aci.or.kr)와 인터파크에서 가능하
다. 좌석은 코로나19 공연장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로 운영된다.  


